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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지아 주제네바대사, 우즈베키스탄 WTO 
가입작업반 의장으로 선출

□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(전 외교안보연구소장 /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)가 

세계무역기구(WTO)「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(Working Party on the

Accession of Uzbekistan)」의장으로 선출되어, ‘18. 7. 26.부로 의장직을 

수행하게 된다.

ㅇ 백 대사는 제네바에서 ‘18. 7. 26.(목) 개최된 세계무역기구(WTO) 일반

이사회(General Council)에서 회원국간 총의(consensus)에 따라 세계무역

기구(WTO)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으로 선출됐다.

ㅇ 백 대사가 이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, 우리나라가 2013년도 

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되었으며, 이전에는 최석영 

전(前) 주제네바대사가 ‘13. 1월부터 ’18. 4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한 바 있다.

□ 가입작업반 의장은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,

WTO 가입추진국(우즈베키스탄 포함 2018.7 현재 총 22개국)과 세계무역

기구(WTO) 회원국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, 조정하고, 가입추

진국 정부에 세계무역기구(WTO) 가입 관련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는 

역할을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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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우즈베키스탄은 1994. 12월 세계무역기구(WTO) 가입을 신청한 

이래,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이 세계무역기구(WTO) 규범에 합치하도록 

제·개정하고,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, 세계무역

기구 회원국과 양자 협상을 추진해왔다.

ㅇ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(WTO) 가입 협상은 2005년 이후 실질적 

진전이 없었으나,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

가입협상 재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우리나라 대사의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(WTO) 가입작업반 의장직 

수임은 국제사회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

높이 평가하도록 기여하는 동시에, 한-우즈베키스탄 양자간 협력 관계를 

더욱 긴밀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참고 : 백지아 대사 주요 이력. 끝.

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

권혜진 과장(044-203-5935) 또는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 안동욱 과장

(02-2100-76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- 3 -

참고참고  백지아 대사 주요 이력

□ 학  력

ㅇ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

ㅇ 미국 존스홉킨스대 SAIS 석사

□ 주요 경력

ㅇ 1985. 1. 외무부 입부 (84.5. 제18회 외무고시)

ㅇ 2003.12. 주제네바참사관

ㅇ 2006. 6. 주말레이시아공사참사관 

ㅇ 2009. 7. 국제기구국 협력관 

ㅇ 2010. 8. 국제기구국장 

ㅇ 2012.12. 안보리업무지원대사 

ㅇ 2013. 4. 주유엔차석대사 

ㅇ 2015.11. 국제안보대사

ㅇ 2016. 3. 기획조정실장 

ㅇ 2017. 2.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

ㅇ 2018. 4. 주제네바대사 

□ 서   훈

ㅇ 2012.12. 홍조근정훈장


